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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양파 모종, 씨 뿌리는 시기·초기 싹 틔우기가 좌우”
- 늦더위·집중호우에 육묘 실패 늘어… 농촌진흥청, 안정 생산 핵심 수칙 제시

- 남부 중만생 9월 18일 이후 권장… 아주심기 45∼60일 거슬러 씨 뿌림 결정

- 파종한 육묘판 20∼25도(℃) 그늘에 2∼3일 밀봉해야 고르게 싹 터

 고온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 양파 모종을 기르는 초기 단계부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모종이 약해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안정적

인 양파 모종 생산을 위해 지역별 아주심기 시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파

종 직후 싹 틔우기(최아) 관리 수칙을 당부했다. 

 

 양파는 모종을 기르는 육묘 관리에 따라 생육과 수확량이 좌우된다. 최

근에는 9월 이후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

고 있어, 피해가 없도록 지역별로 씨앗을 제때 뿌리고 싹이 잘 트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육묘용 씨앗 뿌리는 시기= 씨앗 심는 시기는 모종을 본밭에 옮겨 심는 

아주심기(정식)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 정한다. 아주심기는 보통 45~60일 

기른 모종을 하루 평균기온이 15도(℃) 정도에 달할 때 심는다. 지난해

에는 남부지방 중만생종 양파 기준으로 9월 18일 이후 씨앗을 뿌리고 

11월 상순부터 아주심기가 이뤄졌다. 올해 9월 온도도 평년보다 높을 예정

으로 육묘용 씨앗은 9월 18일 이후에 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묘용 씨앗 싹 틔우기= 싹 틔우기(최아 처리)는 육묘판(트레이)에 

파종한 종자를 적정 온도와 수분 조건에서 싹이 트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방법이다.



 씨를 심고 물을 준 육묘판을 받침대(팔레트)에 5단씩 교차해 최대 30단

까지 쌓는다. 검은색 랩이나 비닐로 밀봉한 뒤, 20~25도(℃)의 그늘에서 

2~3일간 보관*한다. 처리를 마친 육묘판(트레이)은 곧바로 육묘상(모종 

키우는 곳)에 배열한다.

 * 육묘판을 햇빛이 비치는 양지에 두면 비닐로 밀봉을 해놨기에 온도가 올라가 위험함

 기계정식용 육묘는 싹 틔우기가 더 중요하다. 빈 부분(결주율)이 적고, 모종 

크기와 생육이 균일해지도록 기계정식용 씨앗은 구멍 448개짜리(448공) 

육묘판을 활용한다. 또한, 기계정식용 전용 상토를 쓰고, 물을 알맞게 

공급한다. 제때 잎을 잘라주는 전엽과 함께 병해충 예방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센터 문지혜 소장은 “건강

한 모종은 아주심기 뒤에도 뿌리내림이 빠르고 겨울을 나는 비율(월동률)이 

높으며 봄철 생육 회복이 빨라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이어진다.”라며 “제

때 씨앗을 파종하고 싹이 잘 트게 하는 등 기본 육묘 기술을 철저히 실천

해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양파 모종 싹 틔우기(최아 처리)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문지혜 (061-450-7401)

파속채소연구센터 담당자 연구사 정효진 (061-450-7411)

                                      



붙임  양파 모종 싹 틔우기 관련 사진 양파 모종 싹 틔우기 관련 사진 양파 모종 싹 틔우기 관련 사진

[1] 5층씩 교차해서 30층 쌓기 [2] 랩, 검정비닐로 밀봉

[3] 발아(눈 틈) 적정 온도인 

20~25℃에서 2~3일 보관

[4] 싹 틔우기(최아) 처리 4일 후 

균일하게 싹이 남


